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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달의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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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유엔은 2013년 광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5년을 빛의 해로 정했다. 2015년은 19세기 

프랑스 물리학자 오귀스탱장 프레넬이 빛의 파동 개념을 제시한 지 200년 되는 해이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는 역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세계 빛의 해



Display with Light

세계 빛의 해 2015를 맞이하여 ‘디스플레이’ 집중 조명

빛을 이용한 디스플레이의 혁신은 계속된다
올해는 유엔(United nations)이 정한 ‘세계 빛과 광기술의 해(international Year of Light and Light-based Technologies)’다. 

줄여서 ‘세계 빛의 해(iYL)’라고 부르지만 ‘광기술’의 중요성을 세계인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iYL 지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유네스코(UnESCO)에서 2012년 이러한 지정 노력이 시작돼 2013년 12월 20일 유엔총회에서 iYL 2015 결의안이 채택됐다. 

세계 85개국의 다양한 기관이 동참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9, 20일 파리의 유네스코에서 1500명이 모여 개회식을 가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 민병주 의원 등이 ‘2015년 세계 빛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올해 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이를 기념해 지난 3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5 세계 빛의 해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가 여야 국회의원들과 20여 개의 학술단체, 산업협회, 국책연구소 등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개최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렇듯 ‘세계 빛의 해(iYL)’를 맞이한 2015년에 여전히 

혁신이 멈추지 않는 빛을 이용한 디스플레이의 진화와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병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장치마저도 액정이라고 잘못 불

릴 정도로 액정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디스플레이를 대표하는 용

어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액정 디스플레이의 막강한 파급력으로 인해 디스플레이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중화된 멀티미디

어 콘텐츠는 디스플레이의 발전과 더불어 고품질, 고성능 디스플레이의 

수요를 증가시켰고, 그 규모는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 서치(Display Search)에 따

르면 세계 디스플레이시장 규모가 2016년에는 약 150조 원에 육박할 것

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 – 브라운관에서 액정을 거쳐 유기발광다이오드까지 

현대 문명은 빛을 이용한 과학기술 위에 이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조명기술부터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술,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광통신기술, 디지털 정보를 시각화하는 디스플레이 기술 

모두 빛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그중 디스플레이 기술은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하는 기술 중 하나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

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추격해 오는 속도가 놀라

워 우리나라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선도기술을 

확보해 가는 일이 커다란 과제다.

디스플레이 기술의 가장 큰 혁명은 평판형 디스플레이의 등장일 것이

다. 십 수년 전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한 평판형 디스플레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텔레비전이나 모니터의 브라운관 같은 기존의 디스플레이를 대

체해 나갔으며,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디지털 사진기, 태블릿 컴퓨터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액

정표시장치(LCD : Liquid Crystal Display)는 대표적인 평판형 시각 표시

장치로서 소형, 대형 등 다양한 크기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바탕으

로 휴대전화와 같은 개인용 제품부터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등 중대형 

제품에 이르기까지 널리 적용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디스

플레이 장치가 됐다. 심지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 Organic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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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규모 및 전망
출처 : Display Search



자점(QD : Quantum Dot)을 이용한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등장해 개선된 

화질로 주목받았다. 양자점 디스플레이 역시 LCD를 기반으로 한 디스플

레이로 BLU를 양자점을 이용한 광원으로 사용해 색상 표현을 획기적으

로 개선한 디스플레이 방식이다. 양자점은 좁은 파장 영역의 빛을 방출하

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크기에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대를 수 나

노미터 단위로 매우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색순도를 

갖는 광원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양자점 BLU를 적용한 디스플레이는 기

존 BLU를 사용한 디스플레이 대비 30% 이상 개선된 색재현율을 나타내

고, 높은 색순도로 인해 컬러 필터에 의한 광 손실이 줄어드는 이점으로 

더욱 높은 광효율을 보인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텔레비전 제조사들이 양자점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를 선보였으며, 아마존과 SONY도 양자점 기술을 적용한 태

블릿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출시했다. 이러한 양자점 기술의 등장으로 인

해 LCD 기반의 디스플레이에서도 OLED와 비교할 만한 수준의 화질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LCD 기술과의 공정 호환성이 뛰어난 점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다양한 LCD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돼 OLED

와의 화질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OLED 역시 양자점 기

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개선된 효율과 고품질 

영상을 무기로 LCD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의 진화 - 디스플레이의 색상

디스플레이의 발전은 보다 사실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그 초점이 맞

춰져 있다. 디스플레이의 화질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크게 

해상도, 대비도, 색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화질 특징은 단순하게 

광학 분야의 연구만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리, 화학, 재료

공학, 전기공학, 인간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깊은 지식을 요구한다. 그렇

기 때문에 다양한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내놓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의 화질이 발전해 왔다. 

현재의 디스플레이 기술 방식은 크게 광원의 빛을 감쇠시켜 영상정보

를 표시하는 수광형 디스플레이와 영상정보가 필요한 곳에 빛을 발생시

키는 발광형 디스플레이로 이뤄져 있다.  LCD는 수광형 디스플레이의 대

표적 방식으로서 편광을 이용해 광원의 빛이 액정 층을 통과하는 정도를 

조절,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을 원리로 한다. 따라서 보다 자연스럽고 

생생한 색상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은 광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로 이어졌다. 반면 최근 고급 디스플레이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OLED는 대표적 발광형 디스플레이다. OLED는 청색 OLED에서 나머지 

적색과 녹색 빛을 얻어내거나 백색 OLED와 컬러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색상 구현 방식을 이용한다. 그중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RGB(Red, Green, Blue) 방식의 경우 3개 하부 화소가 하나의 화소를 구

성하며, 각각의 하부 화소는 적색, 녹색, 청색에 해당하는 파장대역의 빛

을 방출하는 유기물 반도체로 이뤄져 있다. 이 방식은 순도 높은 원색을 

표현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LCD에 비해 보다 자연스럽고 생생한 원색

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발광형 디스플레이의 특성으로 인해 깊은 검은

색을 표현할 수 있어 LCD에 비해 매우 높은 대비도를 보인다. 결과적으

로 화질적인 측면에서 색상 및 대비 표현이 LCD보다 매우 뛰어난 특성을 

갖게 된다.

반면 LCD에서 기존에 광원으로 이용됐던 냉음극관(CCFL :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은 컬러 필터를 통해 정확한 색상을 표현하

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주로 이용되는 발광다이오드(LED  : Light 

Emitting Diode) 배면광(BLU : Back Light Unit)과 같은 경우 CCFL보다 넓

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 컬러 필터를 통과하는 파장대역의 성분을 더욱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은 양의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특징을 

갖는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노벨물리학상은 청색 LED를 개

발한 사람들에게 수여된 바 있다.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된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 Show) 2015’에서는 양

4     이달의 신기술

신제품이 초기시장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소수 혁신가와 얼리어답터 계층에서 환영받지만 대중에게 

확산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014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발명품으로 GaN 계열의 반도체를 이용해 파란색 빛을 내는 0.1mm 정도 

크기의 소자다. 청색 LED 기술은 열 소실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전력소모 감소, 긴 수명을 통한 

교체비용 감소, 오염물질 감소 등과 같이 환경보호는 물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OVER
STORY 청색 LED

<그림 2> 양자점 광원과 LED 광원의 색재현 특성
출처 : SPIE Newsroom

(a) 컬러필터, LED, 
QD의 스펙트럼
(b) 색상표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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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의 진화 - 디스플레이의 고해상도화

SD(Standard Definition, 640 x 480)급이나 XGA(Extended Graphic 

Array, 1024 x 768)급의 해상도는 수년 전에 이미 휴대전화와 같은 소형 디

스플레이에서도 구현됐다. 현재는 텔레비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HD(Full High Definition, 1920 x 1080)급 해상도를 갖는 디스플레이를 장착

한 휴대전화가 주류로 자리 잡았으며, HD(High Definition, 1280 x 720)급의 

4배에 해당하는 QHD(Quadruple High Definition, 2160 x 1440) 영상을 제공

하는 제품도 등장했다. 텔레비전과 같은 대화면 디스플레이에서도 산화물 

반도체의 개발로 인해 고해상도화가 가속되고 있다. 현재는 FHD 해상도

의 4배에 이르는 UHD(Ultra High Definition, 3840 x 2160)급 해상도를 구현

하는 제품이 고급 디스플레이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의 방

송 표준인 FHD급 영상보다 16배의 영상정보를 갖는 UHD 8K(7680 x 4320)

와 같은 규격이 차세대 영상의 표준으로서 개발되고 있다.
휴대전화용 디스플레이는 500ppi를 넘어서는 화소 밀도를 갖춰 이러한 

디스플레이의 화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얼굴 바로 앞까지 화면을 가져

와야 하므로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는 디스플레이의 화소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디스플레이의 미래 - 3차원 영상,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해상도의 발전은 3차원 영상과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

술의 구현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3차원 디스플레이는 2차원 디스플레

이와 달리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영상이 관찰되는 시점 영상을 제

공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 영상은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자원으로 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필수적이다. 또

한 많은 수의 시점 영상을 제공할수록 더욱 자연스러운 3차원 효과를 발

생시키기 때문에 고품질 3차원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디스

플레이의 해상도가 현재의 수십 배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구현을 위해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의 높은 해상도는 3차원 디스플레이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와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는 고해

상도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이용해 시력교정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제

안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원시, 근시 및 난시가 있는 관찰자도 시력교

정용 광학기구의 도움 없이 선명한 영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디스

플레이는 원시가 있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가까운 거리의 차량 계기

판 정보를 볼 때 돋보기 안경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매우 다양하게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더욱 가까운 관찰거리에서도 만족할 만한 품

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넓은 화각을 갖는 영상으로 

몰입감 있고 실재감 있는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글의 

유튜브(YouTube)와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UHD 4K(3840 

x 2160) 해상도를 지원하는 영상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휴대전화에 내장

된 사진기를 이용해서도 손쉽게 4K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 고해상도 영

상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따라서 이러한 고해

상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는 고해상도 영상을 감상하기 위한 모바일

용 디스플레이와 텔레비전용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를 편집하고 활

용하기 위한 컴퓨터 모니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모바일용 디스플레이에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화소를 구분하기 

힘든 수준까지 해상도가 발전했다. 일반적으로 300ppi의 화소 밀도를 갖

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약 30cm의 관찰거리에서는 화소의 간격이 사람의 

시각 분해능을 넘어서게 된다. 물론 더 가까운 관찰거리에서는 디스플레

이의 화소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상용화된 최고 사양의 

<그림 3> 디스플레이 해상도 비교

 “액정 디스플레이의 막강한 파급력으로 인해 

디스플레이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중화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디스플레이의 발전과 더불어 고품질, 

고성능 디스플레이의 수요를 증가시켰고, 

그 규모는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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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용 소형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

으로 전망되는 또 다른 분야는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

(AR : Augmented Reality)이다. 휴대장치용 처리장치의 성능 발전을 바탕

으로 휴대전화와 같은 휴대용 기기에서도 높은 수준의 3차원 컴퓨터 그

래픽 영상을 구현하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VR 기술의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구글 글라스(Google 

glass)와 같이 현실 세계에 디지털 정보를 동시에 표시하는 AR 기술은 현

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융합을 가져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입력장치와의 연동 -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현재 휴대전화의 사용 양상을 보면 제품 본연의 기능인 전화보다 동영

상 감상, 인터넷 검색, 소셜 네트워킹, 게임 등의 부가 기능에 이용되는 시

간이 더 많으며, 이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성능이 중요한 구매요인

으로 여겨진다. 이는 휴대전화의 중심 기능이 콘텐츠 소비로 자리 잡으면

서 그 중심에 위치한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소셜 네트워킹, 게임과 같은 능동적인 기기의 사용은 디스플

레이에 표시되는 정보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터치 스

크린이다.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휴대전화나 태블릿 컴퓨터는 디스플

레이에 표시되는 정보들을 직접 누르거나 밀어서 정보를 입력하고 조작

현재 VR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업체는 오큘러스(Oculus)다. 오

큘러스는 2001년 18세의 고등학생인 팔머 러키(Palmer Luckey)가 킥스

타터(Kickstarter)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설립한 회사로 머리장착형 

디스플레이(HMD : Head-Mounted Display)를 사용한 VR 기술을 개발했

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휴대전화를 활용, VR을 체험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휴대전화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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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큘러스의 제품은 기존의 HMD와 달리 100도에 달하는 넓은 화각을 제

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디스플레이가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의 대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람이 완전하게 VR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경

험을 제공한다. 또한 각각의 눈에 다른 영상을 보여 주는 양안 시차를 이

용해 3차원 영상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현실감 있는 경

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람의 시야를 전부 포함하는 넓은 영

역에 대해 영상을 표시해야 하고, 3차원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되는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 관찰되는 영상의 해상도

가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사용자들 사이에서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저하와 영상 확대로 인해 화소 구조가 관찰되는 등의 영상 품질에 

대한 불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디스플레이보다 더욱 해상도가 

개선된 디스플레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림 4> 시력교정 디스플레이
출처 : MIT Camera Culture Group

<그림 5>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출처 : 서울대

<그림 6> 삼성 Gear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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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는 전자 필기구를 들 수 있다. 전자 필기구는 문자 

또는 그림을 입력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로 자연스럽고 익숙한 필기구의 

입력 방식을 이용해 디지털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휴

대전화와 태블릿 컴퓨터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입력장치와 디스플레이의 연동은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물체

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즉 직접 물체를 만지고 움직이는 방법을 디스플레

이에 적용해 보다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이다. 입

력장치 기술의 발전은 디스플레이가 단순히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서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행동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표시하는 정보에 반

영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자연스러운 컴

퓨터와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을 받고 있다.

닌텐도의 Wii는 게임기의 조종기에 위치감지기를 부착해 단순하게 손

가락만으로 조작을 하는 게임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몸 전체를 움직여가

며 게임을 진행하게 돼 몰입감 있는 게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깊이 사진기(Depth 

Camera)를 이용한 동작 감지 센서인 키넥트(Kinect)를 이용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찰하여 사용자의 행동만으로 디지털 정보를 조작

할 수 있는 시대를 개척했다. 키넥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과 같은 

빛의 패턴을 물체에 투사해 그 변형된 패턴을 찍어 물체의 깊이 지도

(Depth Map)를 알아내거나 적외선이 물체에 맞고 반사돼 되돌아오는 시

간을 측정해 물체의 형태 및 거리를 인식한다. 전자를 구조광(Structured 

Light) 기술이라 하고, 후자를 TOF(Time Of Flight) 기술이라 부른다. 이 같

은 행동 감지 기술은 간단한 손동작을 이용해 텔레비전을 조작하거나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게임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이는 운동을 이용한 

재활치료 등에도 활용된다.

터치 스크린처럼 센서를 디스플레이 자체의 기능으로 내장하려는 연

구 또한 지속되고 있다. MIT에서는 기존의 LCD에 새로운 광학적인 구조

를 접목해 디스플레이가 사용자의 손동작을 인식하거나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영상이 마치 실제 물체처럼 외부의 조명에 의해 변하는 그림자

를 갖게 되는 디스플레이를 제안했다. 또한 MIT에서는 액추에이터

(Actuator)에 의해 생성되는 3차원 조형물에 영상을 투사하고 사용자가 

이를 손으로 누르거나 움직여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대상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감형 디스플레이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빛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기술들은 영상정보를 표시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여기서 소개한 새로

운 디스플레이의 응용 분야 출현은 기존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의 원동력

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개발된 신기술들이 서로 융합돼 다시 새로운 제

품과 시장을 창출해내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하는 경험

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VR 및 AR과 같은 기술 또한 

시청각 정보의 제공을 넘어서 현실과 디지털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 Kinect를 이용한 재활치료

출처 : 한양대학교의료원

<그림 9> BiDi Screen
출처 : MIT Camera Culture Group

<그림 8> inFORM
출처 : MIT Tangible Medi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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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의 혁신
안방극장의 변신

어느 집에나 집안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TV. 이것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 친근하고 만인의 사랑을 받아 왔던 가전기기는 

없었다. 때로는 사람을 멍청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바보상자로, 때로는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고마운 동반자로, 때로는 세상의 정보를 

우리 눈과 귀에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똑똑한 정보매체로 안방자리를 차지해 왔던 고마운 기기다. 대중의 사랑을 받아 왔던 만큼 안방 

TV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변신을 거듭해 왔다. 배불뚝이 브라운관 TV에서 평판 TV로, 다시 LED 광원을 이용한 날렵한 모습의 LCD 

TV로, 그리고 4대3 비율의 화면이 어느새 16대9의 넓어진 화면으로 변신했다. 70여 년 우리 생활의 동반자로 함께 존속해 왔던 브라운관 

TV는 2000년 초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과 LCD TV의 등장으로 디지털 TV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력을 잃고 만다. 70여 년간 

안방 TV를 지배해 왔던 브라운관 TV, 이어서 잠시 머물다가 세력을 얻지 못한 pDp와 프로젝션 TV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는 과거 70년간 아날로그 TV 시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디지털 TV의 혁신기술이 빨라지고 있다. HD(High Definition) 화질에서 

한층 선명해진 풀(Full) HD 화면으로, 이제 다시 초대형 화면과 함께 울트라(Ultra) HD 화면이 등장하고 있다. TV와 인터넷의 만남으로 

스마트 TV 시대를 열었고, 안방 TV는 이제 더 이상 바보상자가 아닌 한층 똑똑해진 iT기기로 변신해 가고 있다. 과거의 쳐다만 보던 TV가 

손안의 TV로, 그리고 양방향 TV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어 가고 있다. TV는 이제 하드웨어적 기술 혁신과 더불어 스마트 TV의 성장과 

함께 구글, 애플, 삼성, LG가 각각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TV가 차지하는 경제규모, TV의 변천사,  

그리고 TV의 혁신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TV의 경제규모

 현재 전 세계 TV 판매량은 매년 2억6000만 대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TV의 신규 수요는 세계경제 상황과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 그리

고 중국 정부의 가전구매 보조금 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다. 전체 TV 판매

량 중 LCD TV가 판매대수 2억3000만~2억4000만 대 수준으로 전체 TV

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2003년을 원년으로 시작한 LCD TV는 2000년

대 중반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2008년 시장점유율 4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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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제의 TV와 오늘의 TV

석준형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과 특임교수]

차지하고, 이어서 70년을 버텨 온 브라운관 TV를 그 자리에서 밀어낸다. 

이후 LCD TV는 급성장과 함께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LCD TV는 이제 매년 판매대수 2억4000만 대와 매출 1200억 달러를 넘

어서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LCD TV시장의 포화 

상태와 2012년부터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던 예측 자체가 무색하게 

2014~2015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1)중국시장의 견

인 (2)미국 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3)기대치를 웃도는 UHD TV시

장의 성장 (4)FHD TV의 가격 하락으로 저가 수요 창출 및 인도 등에서의 

소형 TV의 수요 급증 등으로 풀이된다.

브라운관의 발명과 Analogue TV의 변천사

진공 브라운관은 1897년 독일의 물리학자 카를 브라운(Karl Braun, 이

후 1909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에 의해 발명됐다. 1936년 영국 BBC에서 

최초의 TV 방송을 시작으로 TV 시대가 개막된다. 그 후 1946년 RCA에 의

해 브라운관 흑백 TV가 보급되고, 1949~51년 TV 수요가 1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1953년 다시 RCA 컬러 TV가 나오면

서 미국 가정에서의 안방극장 TV의 등장은 그야말로 사회, 문화, 일상생

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가정주부들은 세탁기와 안방극장 TV

의 등장으로 가사의 중노동에서 해방되고,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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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LCD TV의 브랜드 주도권을 넘겨준 것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시대에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Digital TV 등장과 TV의 혁신

1990년대 디지털 혁명의 흐름 속에서 안방극장 TV도 그 변화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경쟁 패러다임이 변하고, 기업 환경에서

는 기존의 명성, 기존의 브랜드 파워는 별로 의미가 없다. 누구나, 언제, 어

디서나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 

기회를 타고 삼성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디지털 TV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시장 판도에서 과거 무명의 브랜드 삼성이 디지털 TV에 역습을 가한다. 디

지털 시대에서 삼성은 ‘보르도’라는 브랜드를 앞세운 40인치 LCD TV로 

2008년 1분기 22%의 시장점유율을 획득한다(SONY의 점유율 18%).

<그림 5> 삼성이 처음 출시한 LCD TV ‘보르도’

OPINION

<그림 4> SONY TV에 사용된 트리니트론(Trinitron) 브라운관 

램과 월트 디즈니의 만화영화를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의 여유를 맛

보게 된다. TV의 전송 방식에서 미국은 1954년 NTSC 방식(525라인)으로 

컬러 방송을 시작하고, 영국과 독일에서는 1967년 PAL 방식(625라인)으

로 컬러 방송을 시작한다. 한편 한국에서의 TV 보급은 상대적으로 늦었

다. 1956년 첫 흑백 TV 방송을 개시한 이래 1980년 처음으로 컬러 TV 방

송을 시작하기까지 무려 24년을 흑백 TV 시대에서 살았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컬러 TV를 부족한 전력 공급시절에 전력 잡아먹는 사치품으로 

생각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1966년 금성사가 히타치(Hitachi)와의 기술 제

휴로 처음으로 흑백 TV를 생산했고, 1972년 전국을 뒤흔들었던 인기 드

라마 ‘여로’의 파급 효과로 TV 100만 대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940년대부터 2010년 브라운관 TV의 생산 종료까지 70여 년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던 고마운 동반자 브라운관 TV는 평

판 TV의 거센 추격과 디지털 시대라는 물결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된다.

70년간 전성 시대를 누려 온 브라운관 아날로그 TV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SONY TV다. 트리니트론(Trinitron)이라는 독특한 

구조의 전자총과 전자빔을 분리시키는 섀도 마스크 디자인을 발명하면

서 화질 개선과 평면에 가까운 스크린을 만들어서 명가 고급 TV의 대명

사로 군림해 왔다. 트리니트론 기술과 함께 WEGA라고 하는 영상엔진을 

달고 SONY TV의 신화를 1968년부터 40년간 누렸다. 트리니트론 브랜드

를 앞세운 SONT TV가 오랜 영상화질의 경험과 축적된 브랜드 파워로 아

날로그 TV 시대를 군림했듯이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기술의 축적과 경

험, 그리고 쌓아 온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자산이었다. 그러던 SONY가 삼

<그림 2> 브라운관 TV의 발전과정

1946년 1953년 1957년 1968년

First B & W 
Square TV (RCA)

First Color TV 
(RCA)

RCA Color 
21Inch TV 

Sony Trinitron

<그림 3> 1966년 첫 국내 생산된 
금성사 19인치 흑백 TV와
1972년 국내 TV 100만 대 시대를 
이끈 인기 드라마 ‘여로’의 한 장면



할을 하게 될 조건이 갖춰졌다. 2010년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애플 TV

와 구글 TV가 출시됐고, 이어서 세계 굴지의 미디어 기업들이 TV에 방

송망과 통신망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TV 서비스를 시도했으

나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에서와 같은 큰 소비자들의 반향을 일으킬 만한 

스마트 TV나 서비스가 출현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나 아마존이 새로운 기능의 혁신적인 셋톱박스를 출시할 경우 기

존의 스마트 TV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세계 

TV시장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과 LG는 고화질 프리미엄급 TV를 

앞세워 스마트 TV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마트 TV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킬러 콘텐츠의 등장과 시청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

고, 편리하고 편안하게 TV를 조작할 수 있는 UI/UX, 그리고 스마트 리모

컨이 필수조건이다. 

미래의 TV와 우리생활의 미래상 

미래의 TV는 어디까지 발전할까. 궁극적인 미래 디스플레이 TV는 입

체감, 현장감을 주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

는다. TV 화면을 보면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줄 수 있는 임

장감을 구현하는 TV의 형태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10년 후 우리 생활에

는 다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마치 1980년대 처음 PC가 보급되고 인

터넷이 우리의 생활에 혁신을 가져왔듯이 안경 없이 보는 3D 입체화면, 

홀로그램의 실현이 최종 목표지만 기술상의 제약도 만만치 않아서 언제 

실현될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궁극적인 미래 디스플레이

의 목표가 되는 가상현실의 구현 및 인간과 교감하는 TV로 진화될 것임

은 분명하다. 미래의 TV는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화상채팅, 재택근무, 

e-러닝(Learning) 등의 분야에서 미래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우리 일상

생활의 혁신을 가져오는 데 중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LCD TV는 이미 시

장을 장악하고 있던 42인치 PDP TV와 예고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2001년 당시 LCD기술과 제조기술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당시의 초대

형 40인치 LCD TV를 삼성이 기습적으로 개발하면서 평판 TV시장의 주

도권 쟁탈에 승부수를 던진다. 액정의 느린 응답속도로 인해 태생적으

로 동영상 구현에 불리했던 LCD가 많은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면서 성장

한다. 이어서 TV 화면의 해상도가 HD(라인 수 720)에서 풀 HD(라인 수 

1080)로 증가하면서 PDP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2012년 생산 종료를 선언한다. 2007년부터는 LCD TV의 독보적인 성장

세가 지속된다. 이어서 TV시장을 90% 이상 독점하는 왕좌의 자리에 오

른다. 이러한 변화는 (1)LCD TV의 슬림한 구조적인 장점 (2)고해상도 TV 

화면으로 진보하는 트렌드를 좇아가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 (3)

LCD의 생산성 향상으로 PDP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 확보 (4)PDP의 저

소비 전력 및 고해상도 달성의 어려움 (5)신규 OLED TV의 시장 진입 실

패 등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TV의 보급과 함께 1998년 영국에서 최초의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 후 2004년 올림픽 경기 중계 HD방송이 시작된다. 

이어 2006년 월드컵 경기에서 HD방송이 확산되고, 2009~12년 미국을 

위시한 일본, 영국 등에서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면서 아날로그 TV의 

종말을 보게 된다.

 

Smart TV, TV와 인터넷의 만남 

스마트 TV는 TV에 인터넷 접속 기능과 독자적인 플랫폼 환경을 중심

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각종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TV다. 웹 서핑 및 VOD 시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임 등의 다양한 기

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TV다. 스마트 TV는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다운받아 볼 수 있고, 뉴스, 날씨, 이메일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역할을 한다. 홈 엔터테인먼트 중심에 자

리 잡게 된 TV가 인터넷과의 접속을 통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활용하

게 된 스마트 TV로 진화하면서 앞으로 홈 네트워크 구축의 허브(Hub) 역

<그림 7> 스마트 TV와 응용 앱

<그림 6> LCD TV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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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염증제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다 - 크리스탈지노믹스㈜

신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기술 부문은 최근 최종 평가를 

받은 R&D 과제 중에서 혁신성이 높은 기술 또는 해당 기간 중 성과물이 탁월한 기술로 

선정한다.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차세대 항염증 및 통증치료제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전임상 및 임상 1, 2, 3상 시험에서 우수한 약효와 안전성을 확인받으며 국내 기술로 개발된 

신약 후보라는 성과를 인정받아 영예의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항염증제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다
위장관계 부작용 극복한 차세대 NSAID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에 따른 질병의 발생 빈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등 골관절염 환자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치료법은 여전히 약물 투여와 물리치료, 외과적 수술 등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약물치료의 경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하 nSAiD)가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지만 이들 

nSAiD가 갖고 있는 위장관계 부작용은 치료의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부작용에 따른 합병증 유발 등으로 매번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장관계 부작용을 현저히 개선하고, 기존 nSAiD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심장순환계 부작용까지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nSAiD를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 관련업계는 물론 의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이승재

사   업   명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차세대 항염증 및 통증치료제 개발

제   품   명 Acelex(성분명 : Polmacoxib, 개발명 : CG100649)

개 발 기 간 2006. 5 ~ 2014. 3.(95개월)

총 사 업 비 35,814백만 원 

개 발 기 관 크리스탈지노믹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A동 5층

 031-628-2700 / www.crystalge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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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지노믹스㈜ (노성구 부사장·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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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의 생성을 억제해 염증과 통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으나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및 위염 등 위장관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NSAID



순수 국내 기술로 차세대 COX-2 저해제 개발 성공

지난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골관

절염 환자 비율이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4명 중 1명이 

무릎 또는 엉덩이 관절에서 치료가 필요한 관절염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골관절염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약제인 전통적 경구용 NSAID는 

간독성과 위장장애, 심장순환계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골관절염 환자의 처방 내역을 살펴보면 NSAID와 함께 위장

관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약제가 함께 처방되고 있다. 

그러나 골관절염 환자 대부분이 위장관계 부작용인 위장관 출혈이나 

궤양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4~5배 높은 60세 이상 노인들인 점을 감

안할 때 위장관계 부작용 최소화 약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작용 발생 

비율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치료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또 

다른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약업계의 고민은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골관절염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셀레브렉스나 에토리콕시브(Etoricoxib) 역

시 전통적인 NSAID에 비해 위장관계 부

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는 상태이

며, 바이옥스 사태에서 비롯된 심장

순환계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상

존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탈지노믹스㈜

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아

셀렉스(Acelex)는 기존 치료제들과 비교

해 위장관계 및 심장순환계 부작용을 극복

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진통소

염 효과 역시 뛰어나 차세대 NSAID로 큰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주도한 노성구 크리스탈지노믹스㈜ 

부사장 겸 CTO는 “현재 이미 많은 NSAID가 시판되고 있지만 이들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전통적 NSAID들에서 나타나는 위장관계 부작용은 

COX-2라는 효소를 억제해야 소염진통 효과가 있는데, 이들이 COX-2와 

유사한 COX-1이라는 위장보호 작용을 하는 효소를 같이 저해하기 때문

에 생기는 부작용”이라며 “그 이후에 나온 COX-2 저해제들은 COX-1과 

COX-2 단백질 구조의 차이를 이용해 COX-2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함으

로써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을 극복하기는 했지만 전통적 NSAID나 이전

의 COX-2 저해제들 모두 매우 드물게 유의할 만한 심장순환계에 부작용

을 보였다. 이는 심장순환계에서 COX-2가 저해돼 생기는 현상에 의한 

것으로 의약계에서는 관절 부위에 있는 COX-2의 저해를 극대화하고 심

장순환계 COX-2의 저해를 최소화하는 작용기전을 가지는 약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가운데 이번에 당사가 개발한 아셀렉스는 차세대 

COX-2 저해제로 이런 ‘미충족의료요구(Unmet Medical Need)’를 충족

시키는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량 복용 및 우수한 약효와 부작용 극복 장점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개발에 성공한 아셀렉스는 글로벌 기준에 맞

춰 미국 및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임상 및 임상 개발이 진행된 차

세대 관절염치료제로, 기존 치료제들과 비교해 가장 적은 용량인 2mg

을 1일 1회 투여하면서도 빠르고 우수한 약효를 보이는 것과 함께 소화관

계 부작용도 현저히 개선했고, 기존 치료제들에서 드물게 나

타나는 유의할 만한 심장순환계의 부작용도 발견되

지 않아 앞으로 골관절염치료제시장에서 큰 성

장성이 기대된다. 

이는 아셀렉스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치료제인 셀레브렉스나 기존 치

료제들이 1일 2회 또는 그 이상 최소 

200mg에서 최대 400mg까지 퇴행

성 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진통소염제로 복용되는 것과 비춰 

볼 때 100분의 1의 복용만으로 약효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과 함께 COX-2에 

대한 선택적 작용을 통해서 위장관계 부

작용을 극복하고 탄산무수화효소(Carbonic 

Anhydrase)에 대한 결합을 통해 심장순환계 부

작용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작용기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셀렉스의 등장은 NSAID시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간 3조 원 이상 처방되며 국내에서도 약 480억 원의 매출

을 기록하고 있는 셀레브렉스나 에토리콕시브시장을 대체하고, 이후 빠른 

속도로 다른 전통적 NSAID들의 시장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셀렉스는 영국에서 실시한 전임상 시험결과를 통해 확인한 안

전성을 바탕으로 골관절염 적응증으로 이미 임상 1, 2, 3상 시험들을 수

행함으로써 우수한 약효와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올해 2월에는 식품의

약품안전처로부터 신약 판매 허가를 획득해 조만간 시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탄산무수화효소. 이산화탄소와 물을 탄산수소이온과 수소이온으로 바꾸는 것을 촉매하는 효소로 위점막 및 췌장, 신장 등의 동물조직에 

널리 존재하며, 적혈구에 많고 적혈구와 식물 잎에서 이산화탄소 수송을 돕는다.      

Carbonic 
Anhydrase

 April  2015     15



아셀렉스 기반 글로벌 개량 신약 개발에 박차  

이처럼 크리스탈지노믹스㈜가 NSAID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아셀렉스 개발에 성공한 배경에는 BT와 IT를 융합한 질환단백

질 구조기반 신약 발굴 기술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노 부사장은 “생명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진단과 치료기술들

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면서 세계는 맞춤의약의 시대로 가고 있으며, 특히 

‘인간게놈 프로젝트’ 완료 이후 인간 유전체에 대한 정보와 이들을 처리

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진단 분야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했다. 반면 이렇

게 미리 알게 된 질환에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

로 매우 많은 종류의 약들이 필요하며, 관련 정보들이 집약돼 신약 개발

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크리스탈지노믹스㈜의 기반기술은 

이런 시대에 맞는 기술”이라면서 “이 기술은 인체에서 질환을 일으키는 

질환단백질의 3차원 입체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컴퓨터 IT를 이

용해 신약을 설계하며, 이를 실제로 만들어서 약효와 물성을 최적화해 신

약 후보를 발굴하는 기술로 아셀렉스 역시 이런 기술을 통해 개발에 성공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계획과 관련해서 노 부사장은 “우선 아셀렉스는 퇴행성 관절염

에 적용될 것이지만 앞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외에도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 다양한 관절염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각종 통증 및 암 예방이나 치료, 그

리고 정신질환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저희 회사는 앞

으로 아셀렉스의 적응증 확대 추진과 함께 아셀렉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개량 신약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노 부사장은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앞서 말씀 드린 기반기술

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학술지인 ‘Nature’에 표지 논문을 발표했고, 세

계적인 제약사나 바이오텍 벤처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짧

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굴지의 제약기업들과 비교해도 많은 3개의 

글로벌 혁신 신약 후보를 발굴하고 임상단계에 진입시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신약 후보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면서 “크리스탈지

노믹스㈜가 임상 개발과 상품화를 진행하는 과제들로는 항생제 분야에

서 신규 계열을 창출하며 미국에서의 임상 2a상 시험을 완료한 슈퍼박테

리아용 항생제 CG400549, 그리고 현재 임상 2상 시험을 승인받은 후성

유전학 기반 분자표적 항암제인 CG200745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00년 7월 설립 이후 15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약 개발에 몰두

해 온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마치 노성구 부사장의 좌우명인 ‘진인사대

천명(盡人事待天命)’처럼 앞으로 아셀렉스를 통해 그동안의 땀과 노력, 

열정이 크게 빛을 발할 것으로 한껏 기대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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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멘트

“본 기술은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퇴행성 관절염치료제로 기존 치료제들과 

비교해서 매우 적은 용량(2mg/일)으로 빠르고 우수한 

약효를 보이고 있으며, 소화관계 부작용을 현저히 개선한 

국내 벤처 순수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신약이다.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기술 수출을 통해 

성장성이 큰 관절염시장(시장 규모 국내 5000억 원, 해외 

200억 달러)에서의 성과가 기대된다.”

최수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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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산업기술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사업화 기술 부문은 종료 후 

5년 이내 과제 중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에 

시상한다. ㈜평화발레오가 ‘EURO-6 2ℓ급 클린디젤자동차용 DCT Shift 메커니즘 및 

건식듀얼클러치 모듈 국산화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건식듀얼클러치를 양산하는 데 성공하며 현대자동차의 완성차에 장착돼 글로벌시장에 

진출한 성과를 인정받아 영예의 장관상에 선정됐다. 

건식듀얼클러치 모듈 국산화 통해 기술장벽 및 수출장벽 허물다 - ㈜평화발레오

사업화 기술 부문 사업화 기술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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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듀얼클러치 모듈 국산화 통해 
기술장벽 및 수출장벽 허물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수동 변속기의 신속한 변속 응답 특성을 가지고 보다 

우수한 연비 특성을 제공하며 자동 변속기의 안락함을 주는 건식듀얼클러치 

모듈 기술이 개발되면서 고연비 자동차 개발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건식듀얼클러치 모듈 기술이 접목된다면 

 ℓ당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고연비 자동차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고연비 자동차시장을 열고 ℓ당 100km라는 꿈의 연비에 도전하는 

㈜평화발레오의 건식듀얼클러치 모듈 기술에 대해 살펴봤다.    

취재  김은아 사진 서범세

사   업   명 그린카 등 수송 시스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자동차)

연구과제명 EURO-6 2ℓ급 클린디젤자동차용 DCT Shift 메커니즘 및  

 건식듀얼클러치 모듈 국산화 개발

제   품   명 건식듀얼클러치(DDC) 모듈

개 발 기 간 2011. 6. ~ 2013. 11(30개월)

총 사 업 비 2,600백만 원

개 발 기 관 ㈜ 평화발레오

 대구시 달서구 장동 306-70 

 053-589-9114 / www.vph.co.kr

참여연구진 문홍철, 박정균, 강지우, 강석민, 장진호, 이성구, 조종환, 이희락,  

 김상인, 나주형, 김현수, 소윤섭, 윤상준, 김병관, 고재욱, 이상현,  

 박찬석, 서주형, 이현아 외

㈜평화발레오 (에릭 발리베 대표이사) 

㈜평화발레오는 1988년 프랑스 발레오와 조인트(Joint) 벤처로 설립됐으며, 클러치 커버, 

클러치 디스크, 이중질량플라이휠(DMF), 건식듀얼클러치(DDC)를 연구, 개발 및 제조하는 

연매출 47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평화발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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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세계 두 번째 양산 개발 성공

세계 각국은 환경 및 연비 규제 강화로 기존 대비 효율이 우수하고 유해

가스 배출이 적은 고효율 변속 시스템 개발에 주력 중이며, 국내에서도 

2015년부터 유로(Euro) 6 배기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등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듀얼 변속기 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 규제 대응 및 

기술장벽과 수출장벽을 허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주요 선진국 

대비 고효율 변속 시스템 개발 기술이 약 80% 수준으로 대부분 해외에서

의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규제 대응을 위한 고효율 변

속기의 수요 증대에 대비, 고효율 스마트 클린 변속 시스템 국산화 개발

을 통한 수입대체 및 무역역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평화발레오가 2011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자동

차부품연구원, 버추얼모션, ㈜솔텍, 국민대, 강원대, 서울대, 계명대, 한국

과학기술원과 함께 ‘유로 6에 적합한 클린디젤자동차의 DCT용 건식듀얼

클러치 모듈 국산화 개발’ 과제 연구를 통해 건식듀얼클러치 기술을 확보

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건식듀얼클러치 기술은 독일의 LUK와 ㈜평

화발레오만이 양산에 성공한 최고난도의 기술로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또한 경쟁사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경쟁력이 있어 현대

자동차의 세계시장 공략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평화발레오는 

현대기아자동차와의 파트너십으로 건식듀얼클러치 기술을 개발해 2015

년부터 양산에 적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 1992년 유로 1에서 출발해 2013년 유로 6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유로 6 기준에 의하면 대형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을 유로 5단계(2.0kWh)의 5분의 1 수준인 0.4gkWh까지만 허용한다. 유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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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비 자동차시장이 열리다

건식듀얼클러치는 수동기반 하드웨어의 특성상 연비효율이 높으면서 

실제로 운전자는 자동 변속기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변속 충격이 적어 

유로 6 등 고연비 기준에 적합하므로 유럽, 중국, 미국 등 전 세계 완성차

업체에서 활용도가 높다. 건식 DCT의 경우 클러치 냉각과 온도 제어, 습

식 DCT는 효율 향상을 위해 해외 선진사에서 많은 개발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외 격차는 매우 높으나 국내 개발은 전

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과제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건식 DCT에 대

한 원천기술을 개발해 선진국과 동등 이상의 기술 수준을 확보했다. 특히 

토크 용량, 응답속도 및 변속시간 등 핵심 기술 지표 부분에서 선진국 동

등 수준 이상을 확보해 양산화로 이어지는 기술적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했다. 그중 가

장 큰 어려움은 기술 그 자체에 있었다. 건식듀얼클러치 기술은 난이도가 

높아 전 세계적으로 독일 LUK에서만 양산에 성공했고, 다양한 특허로 무

장해 기술장벽이 높았다. 건식듀얼클러치 모듈은 수동 클러치 기반의 자

㈜평화발레오의 
건식듀얼클러치 모듈 양산품



동화 클러치 개발과 이에 따른 전자제어 로직 노하우가 필요한 융합형 기

술이다 보니 기계기술뿐만 아니라 전자·로직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스템 

기술이 요구됐다. 이에 전자 로직 관련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던 ㈜평화발

레오는 정부과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면서 독자적인 기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제품 전반에 대한 동적 거동의 해석 연구가 전무

한 상황에서 정부과제 협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며, 30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총 34건의 특허를 출원·등록(출원 12건, 등록 22건 등)했고, 2건의 

논문발표를 하면서 지식재산권 확보와 학문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일

조했다. 

ℓ당 100km, 꿈의 연비에 도전하다

건식듀얼클러치가 탑재된 현대자동차의 북미형 수출모델인 Sonata 

ECO 차량 DCT(Dual Clutch Transmission) 팩의 양산을 2014년 10월 15일

부터 시작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2015년 1월, 디젤엔진 최초로 건식듀얼클러치를 장착

한 모델로서 현대자동차의 엑센트 DCT 팩에 장착되었고, 2015년 2월부

터는 I30, I40 DCT 팩의 양산도 들어갔으며, 특히 엑센트 DCT 팩 차량의 

경우 국내연비 18.5km/ ℓ라는 획기적인 연비절감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는 기존 변속기를 DCT로 교체

하는 기술이 접목된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과 함께 연료전기 차

량에서 연비를 절약하는 최선의 변속기 기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한편, 듀얼클러치 모듈은 DCT의 핵심 기술로 2014년까지 국내에서 독

일 LUK가 100% 점유 중이었으나 2015년 ㈜평화발레오가 건식듀얼클러

치 모듈을 양산하면서 국내의 경우 2015년 80%, 2016년 95%, 2017년에

는 국내 시장 100% 점유를 목표로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4년 

DCT시장은 110억 원, 2015년 478억 원, 2017년 1484억 원 규모로 폭발적

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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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멘트

“완성차 연비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DCT 국산화 

(가격·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품업체(중견)의 

수요기업과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력으로 이뤄졌다. 

기술 개발 완료 이후 양산화에 성공하며 수요기업

(현대차)에 공급계획이 확정돼 양산화를 위한 투자가 

활발히 전개되는 등 지속적인 사업화 성과가 기대된다.”

손영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린카 PD

㈜평화발레오의 에릭 발리베 대표이사

 “건식듀얼클러치는 수동기반 자동화 변속기(DCT)의 

핵심 부품으로 자동 변속기 대비 10% 이상 연비가 

높은 기술이다. 고효율의 연비기술은 모두 소비자에게 

연비절감 효과로 이어져 본 기술이 탑재된 차량 이용 시 

차량 1대당 연 1만5000km 주행한다면 오토차량 대비 

연 50만 원(휘발유 1500원 기준)을 절감할 수 있으며, 

20만 대 판매 예상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연간 500억 원의 연비 절감 효과가 있다.”





R&D 스펙트럼

고연비 자동차시장 열고 
꿈의 연비 ℓ당 100km에 도전하다
㈜평화발레오가 개발한 건식듀얼클러치(DDC) 모듈은 자동차 듀얼클러치 변속기에 장착되는 핵심 부품으로 

엔진에서 발생된 자동차 동력을 전달 및 차단시키고 소음 진동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연비를 높인 

자동차의 양산이 가능한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이 기술이 접목된다면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고연비의 

자동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품(기술) 메이킹  

설계 완료 및 Feasibility 성능 검증

2008.3.1 ~ 2011.4.30

현대자동차 양산 수준 내구시험 수행 및 설계 보강

2012.7.1 ~ 2013.6.30

2011.5.1 ~ 2012.6.30

양산형 모델 설계 시작 

2013.7.1 ~ 11.30

현대자동차 실차 시험 및 기술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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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비 자동차시장이 열리다 수동 변속기의 신속한 변속 응답 

특성을 가지고 보다 우수한 연비 특성을 제공하면서 자동 변속기의 안락

함을 주는 건식듀얼클러치 모듈 기술이 개발되며 고연비 자동차 개발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동 변속기 기반의 자동화 변속기 핵심 부품으로 

연비 향상과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건식듀얼클러치’

▶ 수동 변속기 기반의 고연비 기술 : 2개의 수동 건식 클러치 탑재

▶ 변속을 담당하는 2개의 전자모터 : 자동으로 변속을 수행해   

 운전자 편의 제공

▶ 홀수단(1, 3, 5단) 과 짝수단(2, 4, 6단)의 분리된 클러치를 통해   

 변속 충격 최소화

▶ 기존 AT 제품과 동등 수준의 가격으로 10% 이상 향상된   

 연비 제공

▶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유럽, 미국,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 건식듀얼클러치가 장착된 차량이 수출될 예정

▒  현대자동차의 국내 모델 엑센트 DCT 팩(2015년 1월 양산)

  I30, I40 DCT 팩(2015년 2월 양산)

  All New Tucsan DCT 팩 양산 예정

자동차 
엔진

External
Damper

건식듀얼 
클러치

클러치
Engagement

System

Dual Clutch
Transmission클러치

액추에이터

 ℓ당 100km, 꿈의 연비에 도전하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건식

듀얼클러치 모듈 기술이 접목된다면 ℓ당 100km를 달릴 수 있는 고연비

의 자동차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식듀얼클러치 모듈은 독일 LUK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양산에 성공한 기술이며, 

이 기술이 적용된 현대자동차의 엑센트 DCT, 

i30 DCT, i40 DCT 등 차량의 공인연비가 

수입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18km/ℓ 수준으로 

최근 강화되는 연비 기준에 대응 가능한 

국산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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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프 합작기업, ㈜평화발레오 3·3·3

‘파워트레인 부품 분야의 글로벌 허브(Global HUB)’라는 비전을 지닌 

㈜평화발레오는 1988년 평화크랏치공업㈜과 프랑스 자동차 부품 전문업

체인 발레오의 합작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상

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25년간 단 한 차례의 분규도 없는 안정적인 사업

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생산설비 확대를 통해 매년 괄목할 

만한 매출 신장을 기록해 한·프 간 합작기업의 유례없는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합작기업으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럽의 시스템과 

한국의 선진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창의적인 관리 시스템을 개발, 더욱 효

율적이고 체계적인 회사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소통과 창의를 중시하는 기업문화  ‘우리는 인간 존중과 기술 혁신을 바

탕으로 가치 창조와 행복을 추구합니다’라는 ㈜평화발레오의 경영이념은 

기업문화 활동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배려하며,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칭찬문화, 경청미팅(LTM) 등으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회

의·회식문화 개선 및 신입사원 감사 이벤트 등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멘토링제도 직원을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 개개인의 역량 개

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멘토링제도를 통해 신입사

원이 조기에 회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하고자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참

여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 등 다양한 사회기

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팀

이 매월 지역의 이웃을 위해 무료 급식, 주거환경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듀얼클러치 클러치액추에이터

External Damper클러치 Engagement System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관련양식 : KEIT 홈페이지 참조 

신청(추천)서 접수처 : techaward@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확산팀 

  ‘이달의 산업기술상’ 담당자)

▒ 제출서류

▒ 2015년도 접수일정(상시 접수) 

※ 신청서 접수는 신청 접수 기준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7시에 마감(E-mail 수신기준)하며, 

      마감 이후에 접수한 신청서는 다음 심사월 심사 대상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 02-6009-3252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사업관리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T 02-3469-8358

(135-52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성과활용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T 053-718-8455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성과확산팀 

한국공학한림원     T 02-6009-4002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KEiT 홈페이지

(http://www.keit.re.kr) 
참조

산업부 R&D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신기술 부문) 및 사업화 성공 기술 

(사업화기술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2015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5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 공고

▒ 시상개요

산업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개발 성과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달의 산업기술상 수상자 선정

매월 신기술 부문 1명, 사업화 기술 부문 1명에 대해 

산업부 장관상 수여

※ 수상자에게 상패 및 포상금(각 500만 원) 지급 

구분 시상대상 

신
기
술 

■세계 최초ㆍ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 개발에 
직접적 공로가 인정되는 연구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사
업
화

기
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우수 성과를 창출한 
중소·중견기업 대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중간평가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신기술 부문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유공자 이력서
■ 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

-

사업화기술 부문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화기술 부문 신청의 경우 제출)

구분
21차 22차 23차

1~4월 분 5~8월 분 9~12월 분

신청접수 ~2015. 1. 20(화) ~2015. 5. 11(월) ~2015. 9. 10(목)

선정평가 2월 중 5월 중 9월 중

발표 매월 말 수상자 발표

시상(대상자) 2015. 3 2015. 7 2015. 11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과제로 개발된 기술 중

최근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신기술을 소개한다.

기계ㆍ소재 3개, 바이오ㆍ의료 1개, 전기ㆍ전자 4개, 

정보통신 1개, 에너지ㆍ자원 1개, 지식서비스 2개로 

총 12개의 신기술이 나왔다.

기계ㆍ소재

 ■2ℓ급 가솔린 엔진용 터보차저 국산화 개발 및 휠 설계기술 고도화 ■수중함용 저진동 초고압 공기압축기

 ■중합반응 및 Micro Dimple을 이용한 고내열용 TPU SEAL 

바이오ㆍ의료

 ■개도국 수출형 IT 기반 스마트 보건소 의료 시스템   

전기ㆍ전자

 ■차세대(18인치) 반도체 생산용 초정밀 Cathode, Wafer Holder, AlN Heater ■TFT-LCD용 10세대 이상 

(a-Si 대응)급 초대면적 PECVD 장비 ■AMOLED 기판 및 중대형 AMOLED 모듈 측정검사장비 

 ■차세대 대면적 Laser Repair 장비 

정보통신

 ■6MHz 전대역용 ATSC-M/H 송신기(다중화기 및 익사이터) 개발 및 RF Signal Black Box  

에너지ㆍ자원

 ■풍력터빈용 PM 동기발전기 설계 및 제조 핵심 기술  

지식서비스

 ■방위 및 보안산업(D&S)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 ■전략기술 사전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관련양식 : KEIT 홈페이지 참조 

신청(추천)서 접수처 : techaward@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확산팀 

  ‘이달의 산업기술상’ 담당자)

▒ 제출서류

▒ 2015년도 접수일정(상시 접수) 

※ 신청서 접수는 신청 접수 기준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7시에 마감(E-mail 수신기준)하며, 

      마감 이후에 접수한 신청서는 다음 심사월 심사 대상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사업관리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35-52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성과활용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성과확산팀 

한국공학한림원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KEiT 홈페이지

(http://www.keit.re.kr) 
참조

산업부 R&D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신기술 부문) 및 사업화 성공 기술 

(사업화기술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2015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5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 공고

▒ 시상개요

산업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개발 성과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달의 산업기술상 수상자 선정

매월 신기술 부문 1명, 사업화 기술 부문 1명에 대해 

산업부 장관상 수여

※ 수상자에게 상패 및 포상금(각 500만 원) 지급 

구분 시상대상 

신
기
술 

■세계 최초ㆍ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 개발에 
직접적 공로가 인정되는 연구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사
업
화

기
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우수 성과를 창출한 
중소·중견기업 대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중간평가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신기술 부문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유공자 이력서
■ 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

-

사업화기술 부문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화기술 부문 신청의 경우 제출)

구분
21차 22차 23차

1~4월 분 5~8월 분 9~12월 분

신청접수 ~2015. 1. 20(화) ~2015. 5. 11(월) ~2015. 9. 10(목)

선정평가 2월 중 5월 중 9월 중

발표 매월 말 수상자 발표

시상(대상자) 2015. 3 2015. 7 2015. 11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